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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여러 분야에서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시각 자료를 가공하고 유기적으로 표현하는 정보 디자인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 디자인의 하위 개념 중 하나인 인포그래픽은 

정보(information)와 그래픽(graphic)의 합성어로 ‘문자와 함께 그림, 

기호, 도형 등의 비언어적 시각 요소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복잡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직관적인 

그래픽’이다(Ha & Min, 2011). 인포그래픽은 글과 시각자료가 함께 

제공되어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내용을 직관적

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Oh & Kang, 2008; Kim & Choi,. 

2010). 또한 시각화 과정을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인포그래픽은 언어적, 시각적 표상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으

로 인포그래픽을 읽는 사람이 글과 그림의 논리구조를 따라가며 직관

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인포그래픽에서의 시각적 표상

은 기존의 삽화와 같이 언어적 표상을 보충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표상과 언어적 표상이 서로를 설명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Noh & Son, 2014). 인포그래픽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교과서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학습자에게 지식의 구체화 과정에

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Edens & Potter, 2003). 정보를 전달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도 인포그래픽은 학습자가 교사가 의도한 정보를 받아들이기 쉽게 

도와주는 교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시각 자료를 제공함으로

써 글로 기술하기 어려운 현상 및 실험과정을 나타내기에 용이하고, 

정보를 제공받는 수요자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Han & 

Hwang, 2008).

학생들도 일상생활에서부터 수업 현장에서까지 사진, 이미지, 도

표. 그래프 등과 같은 다양한 시각자료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접한다. 

과학 교과서에서도 그림이나 사진이 글을 보충하는 자료로 사용하던 

것을 넘어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인포그래픽이 일부 사용되

고 있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2009 개정 초등학교 5, 6학년 과학 

교과서에서 제시된 시각 자료 중 인포그래픽이 1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 Lim, 2018).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 중 시각 표현의 방식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5, 6학년 과학 교과서에서는 

타임라인형, 강조형, 구조형 인포그래픽이 많이 활용되었고(Jung & 

Lim, 2018), 물리1 교과서의 정보와 통신 단원에서는 타임라인형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보고되었다(Noh & S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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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수업에서 인포그래픽은 교과서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 중 학생들이 직접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한 활용할 수 있다. 과학 수업에서 수업의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냈을 때의 효과를 연구를 한 Davidson(2014)에 따르면 학생들은 

인포그래픽 구성을 계획하며 어떤 정보를 반드시 나타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자신이 발견한 과학적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찾

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업에 더욱 긴밀하게 연결된다. 인포그래픽 

제작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많이 찾아

보게 되고, 스스로 수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정의적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NGSS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학공학적 실천의 ‘과학적 모델의 개발과 사용’, ‘자

료의 분석 및 해석’, ‘정보의 습득, 평가 및 소통’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최근 국내에서도 인포

그래픽 구성 활동을 과학 수업에 적용한 일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고등학교 물리 수업에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Noh & Son(2015)의 연

구에서는 인포그래픽 구성 활동이 시각적 사고의 활용 및 성취도 향

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서 인포

그래픽을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유의

미한 효과를 나타내며(Mun, 2015) 과학 흥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Mun & Kang, 2015), 인포그래픽을 통하여 과학적 모델을 만

들어 보는 활동은 다양한 과학적 개념을 학습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Jung & Kim, 2016). 

이러한 연구들은 인포그래픽이 정보제공의 방법으로써 뿐만 아니

라 학생들의 탐구 과정과 결과를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초등 과학 수업에서는 탐구의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는 데 실험관찰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초등과학 

수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종의 탐구보고서이자 기록장인 실험관찰

책은 주로 글로 제한된 형식을 가지고 있다(Park & Shin, 2007). 실험

관찰책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연구한 Bang(2010)은 실험관찰

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더 크고 자유로운 형식의 기록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인포그래픽은 학생들에게 보다 자

유로운 형식으로 탐구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대안적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인포그래픽 관련 연구들은 주로 교과서 

및 과학 관련 잡지에 제시되어 있는 인포그래픽의 종류와 역할에 집

중이 되었으며(Noh & Son, 2014; Noh, Yang & Kim, 2017; Jeon, 

Jung & Park, 2014), 일부 연구들은 초등과학 수업에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흥미도와 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학생이 

직접 구성하는 인포그래픽보다는 인포그래픽을 학습 자료로 제시했

을 때의 효과를 나타내거나, 인포그래픽을 과학적 모델링을 더 구체

화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로 접근을 하는 등(Mun, 2015; Mun & Kang, 

2015) 여전히 초등 과학 수업에서 인포그래픽 구성 활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

다(Min, 2014).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주도하여 직접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글과 그림이라는 다중표상을 활용하는 인포그래픽에서 

시각화 활동을 선호하는 정도인 시각화 경향성의 중요성이 클 것이라

고 생각하였다. 시각화 경향성은 개인이 어떤 대상을 시각적으로 인

지하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시각적 표상을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글과 같은 다른 양식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선호도를 의미한

다(Rha, Sung & Pa가, 2010). 따라서 관찰한 것을 시각적으로 사고하

고, 직접 정리하는 방법에서 언어적 표상과 더불어 시각적 표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인포그래픽 구성 활동은 시각화 

경향성이 높은 학생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시각화 선

호도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과학 수업에서 실험관찰책을 대신하여 

인포그래픽 구성활동을 수행하여 학생들이 구성하는 인포그래픽의 

유형을 살펴보고, 인포그래픽 구성 활동이 미치는 인지적, 정의적 효

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인포그래픽의 시각적 특성을 고려하

여 학생들의 시각화 경향성에 따른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의 효과가 

상이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과학 수업에서 통상적으로 사

용해온 실험관찰책과 인포그래픽 구성 활동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탐구보고서의 형식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구성한 인포그래픽의 유형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둘째, 인포그래픽 구성활동이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및 시각화 경향성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셋째, 인포그래픽 구성활동이 초등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및 시각화 경향성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넷째, 실험관찰책 작성과 비교하여 인포그래픽 구성 활동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Ⅱ. 연구과정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집단은 총 51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2개 학급이고, 

비교집단은 총 48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2개 학급이다. 연구집단과 

비교집단 4개 학급 모두 한 명의 과학 전담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학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였고, 학기 초 기초 학업 능력을 

확인하는 진단평가에서 기준 미달 학생이 학년별로 5명 미만으로 학

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는 고루 우수하다. 또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을 보인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초등 과학 수업에서 인포그래픽 구성활동이 학업성취도 

및 과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와 시각화 경향성과의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간의 상호작용, 인포그래픽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집단은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수업을 진행하

였고, 비교집단은 전통적인 실험관찰책을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두 집단의 비교를 위해 인포그래픽을 구성하기에 적합한 단원을 우선 

선정한 후 인포그래픽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09 개정 5학년 2학기 2단원 ‘산과 염기’를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

에 적용할 단원으로 선정하였으며,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에 대한 개념

을 학습하고, 학생이 인포그래픽 구성을 연습하는 사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사전 검사를 통해 성취도와 과학에 대한 태도의 동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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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사하였다.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연구집단

은 5학년 ‘산과 염기’ 단원 도입 전 인포그래픽 연습차시를 통해 인포

그래픽 개념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정리 방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연습차시를 진행하였다. 인포그래픽 연습 차시를 

진행한 후, 총 11차시의 ‘산과 염기’ 중 8차시에 대해서 연구집단은 

학습 개념 및 탐구 과정과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하여 정리하였

다. 비교집단은 기존의 과학 수업과 동일하게 실험관찰책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수업을 진행 한 후 학업성취도, 과학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

기 위해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 학생들의 인포

그래픽에 나타난 유형을 분석하고,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에 대한 

각각의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3.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의 특징 및 적용

가.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 대상 단원

5학년 2학기 ‘산과 염기’ 단원의 전체 11차시 중 학생들이 인포그

래픽을 구성한 수업은 1차시부터 8차시까지 총 8개 차시로 과학 더하

기와 단원 마무리를 제외하고 탐구와 개념 학습이 있는 차시이다.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 대상 단원으로 ‘산과 염기’를 선정한 이유는 

학생들이 탐구 중 관찰한 것을 표현할 때 언어적 표상과 시각적 표상

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인포그래픽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단

원이기 때문이다. 산과 염기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각적인 

차이와 일상생활에서의 산과 염기 활용 등은 학생들이 글과 그림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의 준비

‘산과 염기’ 단원 수업 중 연구집단의 인포그래픽에 대한 인지적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인포그래픽 개념 소개 및 연습 차시를 구성하였

다.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5학년 1학기 교과서에서 제시된 인포그래픽과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

는 글을 함께 제시하여 학생이 인포그래픽과 글의 특징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고, 신문 및 대중매체의 실제 인포그래픽을 보여줌으로

써 여러 유형의 인포그래픽을 소개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연습 차시는 인포그래픽에 대해 소개 차시가 끝난 후, 대상 단원 

2단원 ‘산과 염기’의 전단원인 1단원의 8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이 직접 

인포그래픽을 구성하여 수업에서 다루어진 탐구의 결과 및 개념을 정

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습차시는 인포그래픽의 개념에 대해 알고, 

실제 과학 수업 중 학습한 개념 및 관찰한 탐구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적용 수업에서 인포그래픽을 구성할 때에 

어려움 없이 학생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다.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의 적용

본 연구는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이 수업 중 탐구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에 차이를 두었다. 연구집단은 별도

의 학습지에 탐구결과 및 개념을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정리하도록 

하였고, 비교집단은 기존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실험관찰책으로 탐구

결과 및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연구집단에 사용된 별도의 인포그래픽 구성 활동지는 해당 차시의 

교과서와 실험관찰책의 기록 방법을 참고하여,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선택하였다. 인포그래픽을 작성하기 전 간단하게 기록

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간은 해당 차시에서 실험하고 학습한 것을 

학생이 스스로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연구집

단의 인포그래픽 활동지의 예시로 ‘산과 염기’ 단원의 4∼5차시 ‘지시

약을 만들어 용액을 분류하여 볼까요?’에서 사용한 활동지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기존의 실험관찰책에서는 각 용액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트렸을 때 나타나는 색의 변화를 글로 적고, 변화가 

비슷한 용액끼리 분류하도록 한다. 반면 연구집단에서 활용한 학습지

를 살펴보면 1번 항목에서는 관찰결과를 간단한 도표로 제시하였고, 

용액별로 각각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적고 다시 공통점으로 묶는 활

Figure 1. An example of infographics work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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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나의 도표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찰 결과를 

기록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추후 학생들이 수업 

중 인포그래픽을 구성할 때 단축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지의 마지막 3번 항목에는 양배추 지시약으로 산성과 염기성 용

액을 분류하는 방법을 인포그래픽으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검사도구

본 연구는 학업성취도와 과학에 대한 태도, 시각화 경향성 검사도

구, 인포그래픽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가. 학업성취도 검사

초등과학 수업에서 학생주도적으로 인포그래픽을 통해 정보를 생

산할 때 학업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과 

염기’ 단원의 직전 단원인 ‘날씨와 우리 생활’의 단원평가 성적을 사

전 학업성취도의 지표로 활용하고,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 적용 후 

‘산과 염기’ 단원평가 성적을 사후 학업성취도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 교과서에 출제되어 있는 단원 형

성 평가 및 별첨 CD에 수록된 문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문제 중 일부를 선별하여 사전 및 사후 평

가 문제를 구성하여 출제하였다. 사전과 사후 평가지는 지식, 이해, 

적용의 다면적인 평가를 위해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사후 학업 성취도 평가지는 지식 문제 

10문항(선다형 6문항, 단답형 4문항), 이해 문제 6문항(선다형 2문항, 

단답형 2문항, 서술형 2문항), 적용 문제 4문항(서술형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성한 사전 및 사후 학업 성취도 검사 문항에 대하여 

과학교육전문가 1인과 과학교육 석사과정에 있는 초등 교사 2인으로

부터 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나. 과학에 대한 태도 검사

과학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검사지 중 많이 활용되는 평가 도구

인 TOSRA(Test of Science-Related Attitude)(Fraser, 1981)를 번역한 

검사지(Hur, 1993)을 활용하였다. TOSRA는 총 7개의 태도 영역이 

있고, 각 영역은 10개의 하위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포그래픽을 

구성한 수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4개 영역에서 영역별 10문항씩 

총 40문항의 검사지를 만들어 활용하였다. 4개의 영역은 ‘과학 탐구

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의 수용’, ‘과학 수업의 즐거움’, ‘과학에 

대한 취미적 관심’이다. 40개 문항의 순서를 섞어 제시 하였으며, 5점 

만점의 5단계의 리커트 척도로 긍정과 부정의 질문으로 측정하고, 

평가 결과를 정량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검사지의 신뢰도는 

사전 신뢰도 Cronbach's α값 .94이었고, 사후 신뢰도는 Cronbach's 

α값 .95로 나타났다.

다. 시각화 경향성 검사

인포그래픽이 글과 그림을 통합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학생들의 시각화 경향성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인포그

래픽을 구성한 수업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각화 경향

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는 Rha(2007)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검사지를 Rha et al. (2010)가 초등학생에 맞게 언어 수준을 

수정한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검사지는 총 5가지의 하위 영역으로 

나뉘어있고, 각 하위영역과 문항수는 ‘생성적 시각화’ 5문항, ‘공간-

운동적 시각화’ 4문항, ‘수단적 시각화’ 4문항, ‘선행적 시각화’ 4문항, 

‘재현적 시각화’ 3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시각적 경향성 검사

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은 .90으로 나타났다.

라. 인포그래픽에 대한 인식 조사

본 연구는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에 대한 학습 효과와 실험관찰책과 

비교한 인포그래픽 구성의 선호도,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수업의 

재미, 인포그래픽 작성 난이도와 과학교과 내 타단원에서의 활용여부 

등 총 5가지 인식에 대해 인포그래픽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하기 위한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검사지는 5단계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를 매기

고 해당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자유롭게 서술하는 서술

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 자료 수집 및 분석

학생들이 구성한 인포그래픽은 Noh & Son(2014)의 6가지 분류 

방법 중 비교분석형과 타임라인형, 일러스트형과 도표형을 비롯하여, 

두 가지 유형이 함께 나타나는 복합형까지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두 가지의 성질 또는 개념을 비교하는 인포그래픽을 ‘비교분석

형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였고, 시간 변화에 따른 과정 및 결과를 표현

한 유형을 ‘타임라인형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였다. 캐릭터로 의인화

하거나 단순화한 그림으로 표현한 인포그래픽을 ‘일러스트형 인포그

래픽’이라고 하였고, 파이차트나 막대그래프와 같이 수를 기반으로 

나타낸 유형을 ‘도표형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혼합된 인포그래픽을 ‘복합형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였다.

각 차시마다 학생들이 구성한 인포그래픽을 유형으로 분류하여 

개수를 구하고 백분율을 구하였다. 인포그래픽 활동지의 결과물 중 

수업에 결석을 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 수업을 들었으나 작성하지 

못한 경우, 간단한 그림 혹은 글로 표현하여 인포그래픽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기 때문에 차시별로 분석한 학생들의 

인포그래픽의 개수가 다르다. 예를 들어 산성과 염기성을 분류할 때 

시각적 표상만을 활용하여 단순히 관찰한 결과를 색의 차이로만 표현

한 경우는 시각적 표상과 언어적 표상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인포그래픽에서 제외하였다. 

인포그래픽 구성 활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사전 검사로 

학업성취도 검사(t=.226, p=.82)와 과학에 대한 태도 검사(t=-1.289, 

p=.20)에 대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은 동질 집단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기초하여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과학수업이 학

업성취도와 과학에 대한 태도에 주는 영향 및 시각화 경향성과의 상

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 학업성취도와 과학적 태도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시각화 경향성은 

시각화 경향성이 높은 집단(상위 50%)과 시각화 경향성이 낮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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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50%)으로 구분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win21을 사용하

였다. 인포그래픽에 대한 인식 조사는 5점 만점의 5단계의 리커트 

척도로 평균값을 계산하여 인식에 대한 점수로 기술하였다. 중복 응

답이 가능한 서술형 문항은 비슷한 응답끼리 분류하여 개수를 세고, 

각 문항에 가장 많은 응답을 일부 제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초등학생들이 구성한 인포그래픽에 나타난 유형

수업 중 학생들이 작성한 인포그래픽의 유형과 내용은 다양했으며 

동일한 탐구 결과를 표현하는 방식도 학생들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5학년 ‘산과 염기’ 단원에서 인포그래픽 구성 활동을 진행한 8개 차시

에 대하여 학생들이 구성한 인포그래픽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각 차시별로 5개의 인포그래픽 유형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로 제시하였다. 6차시와 8차시는 한 개의 차시 

내에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주제별

로 1개씩 구분하여 인포그래픽으로 작성하였다.

‘산과 염기’ 단원에서 학생들이 구성한 인포그래픽 총 305개였으

며,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하지 않고 간단한 그림 또는 문장으로만 기

술한 경우와 빈칸으로 남겨둔 경우, 또 수업이 이루어질 때 학생의 

결석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제외한 결과물이다. 8개의 인포

그래픽 구성 활동에서 빈칸으로 남겨두거나 그림, 문장 중 한 가지 

유형의 기록을 한 경우는 각 차시 당 5건 미만이므로 분석에서 제외시

켰다. 이 중 일러스트형 인포그래픽이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고, 그 다음으로 비교분석형 인포그래픽이 30%로 많이 나타났다. 타

임라인형 인포그래픽도 2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러스트형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학생들이 관찰한 탐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보다 본 것을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그대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또 말풍선을 이용하여 그림을 만화형식으로 설명

하려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시

각자료 중 만화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학생들이 교과서에 등장하

는 만화를 흥미로워하고,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인포그래픽을 구성할 때에도 자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Oh, Park & Park, 2017). 또한, 단원의 특성상 산과 염기를 분류하는 

것에 학습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차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

게 인포그래픽에서도 비교분석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산과 염기를 구분할 때 지시약에 의한 변화를 살펴보는 탐구가 많이 

이루어짐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타임라인형 

인포그래픽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학생들이 구성한 인포그래픽의 유형을 차시별로 분석해 본 결과, 

차시의 특성에 따라 학생이 구성한 인포그래픽의 종류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Table 2는 다양한 차시에서 나타난 5개의 인포그래픽 유형

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 유형에 대한 예시자료이다. 어떤 차시는 학생

들의 인포그래픽이 어느 한 가지 유형으로만 주로 나타났으며, 어떤 

차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고, 어떤 차시는 다양한 유형의 인포

그래픽이 구성되었다. ‘분류 기준을 세워 용액 분류하기’ 와 ‘지시약

을 만들어 용액 분류하기’ 차시에서는 비교분석형이 100%와 88%로 

차시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일한 유형의 인포그래픽을 구성했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정보

가 두 개의 상반되는 특성을 가진 용액을 분류하는 것이므로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비교분석형 인포그래픽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분류하기’라는 확실한 차시의 목표가 

제시되었을 때 학생들은 분류한 탐구결과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비교

분석형 인포그래픽을 사용한 것이다. 학생들이 사용한 인포그래픽은 

차시에서 제시된 뚜렷한 목표에 따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포그래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표현에서의 

다양성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1차시 수업을 진행할 때에 비교분석형 인포그

래픽을 활용하라는 교사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이 

하나의 유형으로 통일된 것은 학생 스스로 다양한 유형 중 탐구 과정

과 결과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인지 능력

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 다양한 유형의 인포그래픽이 구성될 수 

있는 주제에서 학생이 취사선택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인포그래픽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2가지 유형을 보인 주제는 ‘산성, 염기성 용액에 달걀, 대리석 넣기’, 

‘제산제를 먹는 까닭 알아보기’와 ‘산, 염기의 일상생활 활용 예 알아

보기’였다. 3개의 차시 대부분 타임라인형과 일러스트형 인포그래픽으

로 구성되었다. 3개의 주제 모두 일정한 처치 전과 후로 달라지는 것을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형 인포그래픽이 자주 사용되었고, 전

과 후의 변화를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해 일러스트형 인포그래픽

유형

차시주제  
비교분석형 타임라인형 일러스트형 도표형 복합형 계

1. 분류 기준을 세워 용액 분류하기 39(100%) - - - - 39개(100%)

2. 지시약으로 산성, 염기성 분류하기 9(28%) 10(31%) - - 13(41%) 32개(100%)

3. 지시약을 만들어 용액 분류하기 31(88%) 2(6%) - - 2(6%) 35개(100%)

4. 산성, 염기성 용액에 달걀, 대리석 넣기 - 17(44%) 22(56%) - - 39개(100%)

5. 석탑의 유리 보호각의 필요성 설명하기 12(32%) 9(24%) 15(41%) - 1(3%) 37개(100%)

6. 산성, 염기성이 만났을 때의 변화 알기 - 20(45%) 10(23%) 7(16%) 7(16%) 44개(100%)

7. 제산제 먹는 까닭 알아보기 - 11(28%) 27(69%) 1(3%) - 39개(100%)

8. 산, 염기의 일상생활 활용 예 알아보기 - 13(33%) 27(67%) - - 40개(100%)

계 91(30%) 82(27%) 101(33%) 8(3%) 23(7%) 305개(100%)

Table 1. Types of infographics student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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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었다. 물질을 산성, 염기성 용액에 넣기 전과 후, 제산제를 

먹기 전과 후, 또 일상생활의 예에서 염기성을 띄는 곳에 산성의 물질

을 넣기 전과 후와 같이 변화 과정을 관찰하는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중점을 두는 내용에 따라 인포그래픽 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연속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 초점을 둔 학생은 타임라인형을 이용

하고, 변화한 결과에 초점을 둔 학생은 일러스트형으로 표현하였다. 

다양한 인포그래픽이 활용될 수 있는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중점을 

두는 표현 내용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5개의 유형 중 4개 이상의 다양한 인포그래픽이 나타난 

차시 주제는 ‘지시약으로 산성, 염기성 분류하기’, ‘석탑의 유리 보호각

의 필요성 설명하기’와 ‘산성, 염기성이 만났을 때의 변화 알기’였다. 

학생들이 다양한 유형의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낸 차시 주제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단순히 관찰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고하고 표현을 한 인포그래픽이라는 점이다. 학생들은 

탐구 과정에서 변화를 관찰하며, 동시에 탐구 결과를 비교해 변화의 과정

과 결과의 차이를 모두 표현하기 위해 복합형 인포그래픽을 선택하였

다. 이는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학생이 과정을 중심으로, 결과를 중심

으로, 또 개념 자체를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관찰력을 지니고 있기에 

여러 유형의 인포그래픽이 함께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 수업에서 학생들은 실험관찰책에 대부분 글이라는 제한된 

유형으로 탐구 결과 및 학습한 개념을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산과 염기’ 단원의 실험관찰책의 활동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총 26개의 

활동문항 중 62%에 해당하는 16개가 글로 작성해야 하는 문항이었다. 

나머지 38%에 해당하는 10개의 문항은 표에 작성하게 되어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6개는 표가 제시되어 있고, 관찰한 것을 표에 글로 작성

하는 형식의 문항이었기 때문에 글로 표현하는 문항과 큰 차이점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직접 구성하는 표 형식의 문항은 

4개(15%)에 불과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인포그래픽을 통하여 자유

유형 예 유형 예

비교분석형

인포그래픽

‘1. 분류 기준을 세워 용액 분류하기’ 차시

타임라인형

인포그래픽

‘6. 산성, 염기성이 만났을 때의 변화 알기’ 차시

일러스트형

인포그래픽

‘6. 산성, 염기성이 만났을 때의 변화 알기’ 차시

도표형

인포그래픽

‘6. 산성, 염기성이 만났을 때의 변화 알기’ 차시

복합형

인포그래픽

‘6. 산성, 염기성이 만났을 때의 변화 알기’ 차시

Table 2. Types of infographics shown in work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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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본인이 탐구한 것을 정리해보도록 했을 때, 다양한 내용과 유형

이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인포그래픽 구성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정형화 된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탐구과정과 습득한 정보를 언어화, 

시각화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수업에 더 몰입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학습

한 내용을 조합하여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표현 방식을 도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다. 이는 앞으로의 보조교

과서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표현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와 시각화 경향성

과의 상호작용 효과

시각화 경향성에 따른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학업성취도 

평균과 이원변량분석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균

은 비교집단이 100점 만점 중에 67.26이고, 연구집단은 77.87로 연구

집단의 학업성취도 평균이 높았으며, 이원변량분석 결과 수업 처치의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수업이 글 위주의 실험관찰책을 작성하는 수업보다 학업성취도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학습한 내용을 학생 스스로 인포그

래픽으로 구성하여 글과 그림으로 논리를 설명하는 활동이 학습한 

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실험 중 발견한 과학적 사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지식을 다듬고 정교화 했다고 볼 수 있다. 글과 

그림을 논리적으로 배치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긍정적인 효

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물리 수업에서 인포그

래픽을 활용한 수업이 성취도 향상효과가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Noh 

& Son, 2015)와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서도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수업이 학업성취도 및 과학 흥미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선행연

구(Mun, 2015; Mun & Kang, 2015)의 결과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학

생들이 직접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 학업성취

도에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수업 처치와 시각화 경향성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포그래픽은 글과 함께 그림을 이용해 

내용을 구성한 것임으로 학생의 시각화 경향성과의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분석한 결과 시각화 경향성이 수업 효과에 차

이를 줄만큼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포그래

픽이 정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학생

의 시각화 경향성에 따라 인포그래픽을 구성하고 이해, 활용하는 능

력이 달라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림이라는 1차원적 매개체에 집중

되기 보다는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과정 중 수업에서 학습한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는 정보조직 구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학생이 인포그래픽을 구성할 때 작용하는 사고 과정을 면밀

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이 과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와 시각화 

경향성과의 상호작용 효과

과학에 대한 태도 전체에 대한 두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 이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과학에 대한 태도

의 평균은 각각 비교집단이 3.30이고, 연구집단이 3.66으로 연구집단

의 평균이 비교집단보다 높았으며, 이원변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차이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인포그래픽을 학생이 직접 구성

한 수업은 과학에 대한 태도 전반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과 시각화 경향성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별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과학에 대한 태도의 4가지 하위영역에 대하여 각각 분석

한 결과, ‘과학 수업의 즐거움’ 평균은 연구집단(3.73)이 비교집단

집 단
시각화 경향성

상위 하위 전체

연구집단 (n=45) 81.1(16.9) 73.4(21.0) 77.87(18.9)

비교집단 (n=44) 69.7(19.0) 63.8(20.8) 67.26(19.8)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인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수업처치 2457.54 1 2457.54 6.569 .012*

수업처치 * 시각화 경향성 17.87 1 17.87 .048 .828

**p<.01

Table 3. 2-way ANOVA results about academic achievement

집단
시각화 경향성

상 하 전체

연구집단 (n=45) 3.86(.41) 3.44(.57) 3.66(.52)

비교집단 (n=44) 3.41(.72) 3.15(.69) 3.30(.71)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인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수업처치 2.949 1 2.949 7.972 .006**

수업처치 * 시각화 경향성 .143 1 .143 .387 .536

**p<.01

Table 4. Mean Scores and 2-way ANOVA results about science-related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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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보다 수치상으로는 높게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

이는 아니었다(p>.05). 그러나 ‘과학에 대한 취미적 관심’ 항목은 연구

집단 평균(3.45)이 비교집단 평균(2.95)보다 높았고, 두 집단 간의 평

균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또 ‘과학적 태도들의 수용’ 

항목은 연구집단 평균(3.64)이 비교집단 평균(3.26)보다 높았고,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p<.01). ‘과학 

탐구에 대한 태도’ 항목은 연구집단 평균(3.86)이 비교집단 평균(3.57)

보다 높았고,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p<.05).

학생들은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산과 

염기’ 사용 원리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 산성과 염기성 용액이 만나면

서 일어나는 현상을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과학 원리에 대해 호기

심을 갖게 되었고, 개방성을 높였다. 또 인포그래픽으로 탐구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험 자체

를 즐거워하며 좋아하였다. 이와 같이 인포그래픽을 학생이 직접 구

성하는 수업은 ‘과학에 대한 취미적 관심’과 ‘과학적 태도들의 수용’, 

또 ‘과학 탐구에 대한 태도’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과학에 대한 

태도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과학에 대한 태도 전체 점수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위 영역에 

대해서도 인포그래픽 수업과 시각화 경향성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글보다는 그림을 선호하는 시각화 경향성이 높은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면서 과학에 대한 태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인포그래픽은 과학 

수업에서 얻은 지식과 개념을 직접 구성하고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이

므로 단순히 시각화 경향의 차이가 과학이라는 교과 자체에 대한 여

러 가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초등학생들의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에 대한 인식

인포그래픽으로 한 단원을 학습한 연구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포그래픽 수업의 학습 효과와 평소 수업 중 활용하는 실험관찰책과

의 선호도 비교,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수업의 흥미, 인포그래픽 구

성 과정의 어려움, 과학 내 타단원에서의 활용의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게 응답한 

이유에 대한 답변 중에서 응답률이 높은 3가지씩을 Table 7에 제시하

였다.

먼저, ‘인포그래픽 수업이 과학 학습에 효과적이었다’라고 긍정적 

응답(그렇다, 매우 그렇다)을 한 학생이 87%로 비율이 높았고, 나머지 

13%의 학생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다.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이 학습

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제시한 이유는 내용을 쉽게 이

해할 수 있으며, 요점들만 정리하여 간편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과학 

태도 하위 영역 집단
시각화 경향성

상 하 전체

과학 수업의 즐거움

연구집단 (n=45) 3.92 3.51 3.73

비교집단 (n=44) 3.51 3.30 3.42

이원변량분석 결과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수업처치 2.045 1 2.045 3.460 .066

수업처치 * 시각화 경향성 .200 1 .200 .339 .562

과학에 대한 취미적 관심

연구집단 (n=45) 3.66 3.19 3.45

비교집단 (n=44) 3.08 2.77 2.95

이원변량분석 결과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수업처치 5.405 1 5.405 6.976 .010*

수업처치 * 시각화 경향성 .142 1 .142 .184 .669

과학적 태도들의 수용

연구집단 (n=45) 3.83 3.42 3.64

비교집단 (n=44) 3.34 3.15 3.26

이원변량분석 결과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수업처치 3.069 1 3.069 14.573 .000**

수업처치 * 시각화 경향성 .275 1 .275 1.306 .256

과학 탐구에 대한 태도

연구집단 (n=45) 4.04 3.64 3.86

비교집단 (n=44) 3.72 3.38 3.57

이원변량분석 결과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수업처치 1.856 1 1.856 4.400 .039*

수업처치 * 시각화 경향성 .027 1 .027 .064 .801

**p<.01 *p<.05 

Table 5. Mean Scores and 2-way ANOVA results about sub-categories of science-related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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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 더 재미있어졌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즉, 학생들의 응

답은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이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이 학업성취도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기존의 실험관찰책보다 인포그래픽 구성 활동을 더 선호하는

지에 대해서는 85%의 학생이 실험관찰책보다 인포그래픽을 더 선호

한다고 응답하였고, 9%의 학생은 보통이다, 6%의 학생은 인포그래픽

보다 실험관찰책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글로 쓰

는 것은 어려운 것에 반하여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것은 간편하다

는 것과, 글로만 쓰는 것보다 글과 그림을 함께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이 재미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방법

을 이용해 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실험관찰책은 정해진 형식과 질문에 교사가 답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옮겨 적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인포그

래픽은 학생이 능동적으로 구성 방법을 선택하고, 정리를 하는 측면

에서 실험관찰책보다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소수 의견이었지만 실

험관찰책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정리

하는 것이 어렵고 재미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글과 그림을 종합하

여 학습한 정보를 표현하는 정보조직의 어려움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의 흥미에 대해서도 87%의 학생들의 긍정적

인 인식을 보여 인포그래픽 구성 활동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인포그래픽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재미를 느꼈고, 실험관찰책보다 더 쉽고 명확하게 자신이 이

해한 것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학생이 정보

를 조직하는 과정을 선택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을 재미있었던 이유로 꼽았다.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는 실험관찰책보다 인포그래픽을 선호하는 이유

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포그래픽 작성의 난이도에 대해 63%가 쉬웠다고 응답하였고, 

2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11%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어렵다고 응답한 10%의 학생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서술형 응답은 ‘무슨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어떤 그림

을 그려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았다’였다. 이는 단원의 특성상 일상

생활에서 산성과 염기성의 성질을 이용하는 예를 찾아 설명하는 것이 

많은데, 학생들이 한 가지 예시로 산과 염기의 화학적 반응을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서술형 응답은 ‘처음 인포그래픽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어려웠다’였다. 이는 수업 전 인포그래픽 연습차시에서 두 차시 인포

그래픽 구성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포그래픽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인포그래픽 결과물

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정보를 어떻게 구성하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야 할지 몰라 내용을 요약하지 못하거나 모든 내용을 적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혹은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적지 않는 등의 미숙한 결과를 냈다. 하지만 인포그래픽 작성

을 반복하면서 단원의 후반부에는 차시 내 중요한 내용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인포그래픽 결과를 보여 학생이 학습 목표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포그래픽을 직접 구성해보는 수업이 한 

단원에 국한되어 학생들이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꼈지만, 여러 번 인

포그래픽 작성을 하면서 인포그래픽에 대한 인지적, 심리적 부담이 

낮아지고, 이해가 높아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이

영역 이유 응답수(%)

1.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의 학습 효과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음 15(18%)

⋅요점들만 정리하여 간편함 12(15%)

⋅과학, 실험이 재미있어짐 12(15%)

2. 실험관찰책과의 선호도 비교

⋅인포그래픽은 간편하지만, 글로 쓰는 것은 어려움 15(36%)

⋅글과 그림을 함께 사용하여 재미있고, 글만 쓰는 것은 따분함 13(31%)

⋅스스로 선택한 방법을 사용해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음 8(19%)

3.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의 흥미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재미있음 22(39%)

⋅더 쉽고 정확함 11(20%)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10(18%)

4. 인포그래픽 구성의 어려움

⋅무슨 예시를 설명하고 그림을 그려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음 11(48%)

⋅처음에 인포그래픽을 잘 모를 때에는 어려움 7(31%)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내는 것이 어려움 3(13%)

중복 응답 가능, 이유는 응답률 상위 3개 항목 제시

Table 7. Details from survey on students’ perception of infographics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1.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의 학습 효과 0 0 6(13%) 10(21%) 31(66%) 47(100%)

2. 실험관찰책과의 선호도 비교 1(2%) 2(4%) 4(9%) 8(17%) 32(68%) 47(100%)

3.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의 흥미 0 1(2%) 5(11%) 19(40%) 22(47%) 47(100%)

4. 인포그래픽 구성의 어려움 1(2%) 4(9%) 12(26%) 11(23%) 19(40%) 47(100%)

**p<.01 *p<.05 

Table 6. Perception of infographics creating class                                                          척도: 응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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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내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응답에서는 인포그래픽 수업 구성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개념 습득 속도가 현저히 차이 나는 학생, 해당 차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 학생 등을 위해 수업 중 배운 

내용 전체를 스스로 인포그래픽으로 조직하기보다 교사가 미리 조직

해놓은 인포그래픽 형식에 학생이 내용을 채워고 보충하는 형식의 

활동지가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뤄진다면 같은 교실 

속 다양한 수준의 학생에게 모두 효과적인 인포그래픽 수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 외에도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의 흥미가 떨어진다고 응답한 학생 

중 세부적 내용을 적은 학생의 의견에는 ‘수업시간 안에 끝내지 못할 

때가 많음’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숙련도

에 따라 학생마다 인포그래픽을 완성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수업 중 실험을 하고 탐구한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학습지 내용을 간략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부족함을 

느낀 학생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교사가 정리해야 할 주요 내용과 학습

목표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를 어떤 표상을 통해 나타내고 설명할 것인지는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되, 정리할 정보의 일부를 교사가 제시해 준다면 학생들이 시간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줄어들어들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 인지적 부담을 

느끼는 학생에게 별도의 단어를 제시해주거나 정리해야 할 내용을 선

별하여 인포그래픽을 구성해보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인포그래픽을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구성한 인포그래픽에서 

나타나는 표상적 특징과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활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학생들이 구성한 인포그래픽에서 유형적 특징

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구성한 인포그래픽을 비교분석형과 

타임라인형, 일러스트형과 도표형, 그리고 복합형, 총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차시의 학습 목표에 따라 학생들이 사용한 인포

그래픽 유형과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달랐는데, 이는 학생이 중요

시하는 내용에 따라 동일한 정보도 학생마다 다르게 표현했기 때문이

다.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한 학생은 점진적인 변화를 표현하기 적합한 

타임라인형을 활용하였고, 결과에 중점을 두고 설명한 학생은 비교분

석형과 일러스트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화 경향성을 하

나의 변인으로 연구하였으나, 학생의 시각화 경향성과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수업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학생들이 구성한 인포그

래픽의 유형은 시각화 경향성과는 무관하게 차시의 특성에 따라 달랐

다.

차시의 주제에 따라 공통점, 차이점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 인포

그래픽 유형과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주로 사용된 인포그래픽의 유형

이 다름을 통해 인포그래픽 구성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을 위한 

탐구보고서 활용 방법을 고안해볼 수 있다. 교사가 사전에 인포그래

픽 유형을 미리 제시하여 내용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을 선행하고 점진적으로 스스로 유형을 선택하고 인포그래픽을 구성

하는 방향의 열린 형태로 보고서를 구성한다면 학생들이 인지적 부담 

없이 탐구 결과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사가 수업을 

정리할 때 학생들의 인포그래픽을 살피고 공통적인 유형을 예시로 

들어 설명을 한다면 학생들이 학습 문제를 더 쉽게 정리하고, 기억의 

장기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학생들이 작성한 인포그래

픽을 통하여 학생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수행 평가 

및 상시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이해와 평가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인포그래픽의 효과적인 수업 적용에 

앞서 차시의 특성 외에도 학생들의 인포그래픽 구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들을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연구는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논리 과정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후속 연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수업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과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었다. 이는 인포그래픽이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의미한다. 기억을 장기화하고, 개념

의 쉽게 이해시키고, 원리에 심층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등과 같이 

다중표상이 보이는 학습효과가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에서도 나타났

으며, 과학에 대한 태도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Kang et 

al., 2009; Kurnaz & Çalık, 2014; Mayer, 2003; Nam et al., 2012).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며, 

더 나아가 수업 중 탐구하는 태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수업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 또한 전반

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수업을 즐거워하고, 학습의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고, 실험관찰책보다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요점만 정리하여 

간편하다는 이유로 인포그래픽의 학습 효과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학

생들이 많았으며, 실험관찰과 비교하여 인포그래픽의 간편성, 글과 

그림을 함께 사용하는 즐거움 등을 느끼는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구성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수업에 대해 

흥미를 느낀 학생들도 있었다. 인포그래픽과 실험관찰책과의 차이점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율성은 인포그래픽을 구성할 때 학생들이 스스로 

기록할 중요한 내용을 선택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자유로운 표현의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과학 

수업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던 인식과

는 다르게 인포그래픽 구성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응답은 수업 중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

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포그래픽 구성에 있어서 학생의 주도성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식에 대한 후속연구와 교사가 부분적으로 유형

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그래픽과 학생이 직접 전체를 구성하는 

인포그래픽의 효과 등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각적 표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글과 함께 시각적 표상이 제공되는 인포그래픽은 교사가 정보를 전달

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이다. 또 학생들이 직접 정보를 생산하는 방법

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부분 글로 기록하는 기존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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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책과 비교하여 학생들이 직접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수업이 초

등학교 과학 수업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

다. 초등학교 5학년 4개 학급 학생 총 9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였으며, 적용 단원은 2단원 ‘산과 염기’로 연구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와 과정을 중심으로 동일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집단은 탐구 결과와 과정을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한 반면, 비교집

단은 실험관찰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설명하려는 내용에 따라 인포그래픽의 유형

이 달라졌다. 학습 목표에 따라 학생이 중점을 두는 정보를 효과적으

로 전달하기 위해 스스로 가장 적합한 유형의 인포그래픽을 선택하였

다. 둘째,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수업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시각화 경향성과 수업 처치 간 상호

작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인포그래픽 구성 수업은 학생들의 시각화 

특성과 무관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수업 

중 인포그래픽 학습지를 활용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각화 경향성과 수업 처치 

간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수업

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인포

그래픽을 구성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낀 학생들의 응답으로부터 수

업에서 인포그래픽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어야 더 효과적일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인포그래픽, 학업성취도, 과학에 대한 태도, 인식, 초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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